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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4골(정규리그 1골컵대회 3골)을

몰아쳤던손흥민(토트넘)의발끝이 2월들

어침묵을지키고있다

손흥민은 12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

에서 치러진 리버풀과 20162017 잉글랜

드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원정에서토트

넘의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82분을 소

화했지만기대했던득점포를터트리지못

했다

손흥민해리 케인크리스티안 에릭센

의최전방3각편대가골소식을전하지못

한 토트넘은 02로 완패하며 무패행진을

11경기(9승2무컵대회 2승 포함)에서 멈

췄다

영국 통계전문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

은경기가끝난뒤손흥민에게 63의 평점

을줬다 선발로 나선 11명의 선수가운데

손흥민보다 낮은 평점은 에릭센(61점)밖

에없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

다이날토트넘이시도한7개슈팅가운데

2개가 유효슈팅이었고 2개 모두 손흥민

이 담당했다 하지만 두 차례 유효슈팅을

득점으로만들지못했을뿐만아니라측면

에서별다른활약을보여줄기회가없었다

는점이박한평가의원인이됐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손흥민이 1월의

활약을 2월에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다

손흥민은 1월에 치른 6경기에서 4골을

쏟아냈다 정규리그에서 1골에 머물렀지

만 FA컵 2경기에서 2골을넣었다 하지만

이날까지 2월에치른정규리그 3경기에서

는침묵을지키고있다

더구나 손흥민은 최근 정규리그 3경기

에모두선발로나섰고그중 2경기를풀타

임소화했지만골을넣지못했다

손흥민의정규리그마지막득점은지난

달22일맨체스터시티와 22라운드원정에

서였다

이번 시즌 풀타임 주전보다 슈퍼 서

브 역할이더많았던손흥민은얀베르통

언과대니로즈의부상으로최근 3경기연

속 선발로낙점받았지만아쉽게도 기회를

살리지못하는형국이다

손흥민은 이날 리버풀을 상대로 전반

26분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맞은 골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슈팅했지만 슈퍼

세이브에 막혀뜻을이루지 못했다 전반

36분에도후방에서길게날아온공중볼을

페널티지역오른쪽에서논스톱슈팅을시

도한 게 발끝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골

키퍼정면으로향했다

손흥민의두차례슈팅이이날토트넘이

작성한 유효슈팅의 전부였다 팀 공격이

무너진 상태에서 득점 기회를 살리는 게

해결사의 역할이라는 의미에서만 따지

면 이날 손흥민의 결정력은 아쉬움이 남

을수밖에없다

손흥민은 정규리그에서 1골만 더 넣으

면 기성용(스완지시티)이 가진 아시아 선

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골(8골) 기

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손흥민으로서

는 1월의득점감각을되살리는게숙제로

남았다 연합뉴스

2016 리우올림픽 여자 유도 은메달리

스트 정보경(안산시청사진)과 유망주

권유정(한국체대)이 2017 국제유도연맹

(IJF) 파리그랜드슬램에서나란히금메

달을목에걸었다

정보경(세계랭킹 4위)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열린대회여자 48급결승에

서세계랭킹 1위문크흐바트우란체체그

를지도승으로물리쳤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보경은

23회전에서 절반승을 거두고 준결승

에서올라일본의곤도아미(랭킹 5위)를

어깨로메치기한판승으로따돌렸다

결승에서 난적 문크흐바트를만난정

보경은 치열한 신경전 끝에 지도승을 거

두고우승하면서 지난해 12월 도쿄 그랜

드슬램 결승에서 문크흐바트에게 당했

던지도패를되갚았다

여자 57급에서는 깜짝 금메달이

나왔다 세계랭킹 83위의 권유정은여자

57급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엘렌 레

세보(프랑스)에게절반승을따내고금메

달의주인공이됐다

국내 57급 2인자인 권유정은 1회전

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 상대인

롤라 베나로쉐(프랑스17위)와 3회전에

서만난하파엘라시우바(브라질랭킹 3

위)를모두한판으로무너뜨렸다권유정

은 세계랭킹 4위인 요시다 쓰카사(일본)

을 업어치기 절반으로 넘어뜨린 뒤 결승

에서 레세보를 모두걸기 절반으로 꺾고

금메달을완성했다

남자 73급의간판안창림(수원시청)

은은메달을목에걸었다

한국남녀대표팀은대회첫날금메달 2

개 은메달1개를따내일본(금3은1동2)

에이어종합 2위를달리고있다 연합뉴스

리버풀전 골 침묵02 완패

3연속 선발 출전 기회 못 살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아

스널의 골잡이 알렉시스 산체스가 손으

로 넣은 골이득점으로 인정되면서 단숨

에정규리그득점선두로올라서는 찝찝

한행운을맛봤다

아스널은 11일(현지시간) 헐시티와

20162017 정규리그 25라운드 원정에서

혼자서 2골을 책임진 산체스의 활약을

앞세워 20으로승리했다

헐시티를꺾은아스널은승점 50(골득

실+26)을쌓아리버풀에 02로패한 2위

토트넘(승점 50골득실+28)과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3위에

랭크됐다

24라운드까지 15골로 로멜루 루카쿠

(에버턴16골)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였

던 산체스는 2골을 몰아쳐 득점 선두로

치고올랐다 다만산체스가터트린결승

골은 손을 맞고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신의손 논란에휩싸였다

전반 34분 키에런 깁스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때린슈팅이골대앞을지키던

헐시티의 수비수 앤드루 로버트슨의 발

에걸렸고흘러나온볼을산체스가달려

들어왼발로슈팅했다

산체스의 슈팅은 헐시티의 골키퍼 엘

딘 야쿠포비치의 발에 막혔지만 공교롭

게도 튀어나온 볼이 산체스의 오른손목

에맞고골대로들어갔다헐시티선수들

은 산체스의 핸드볼을 주장했지만 페널

티지역 왼쪽 구석에서 있던 주심은 상황

을보지못해그대로득점으로선언됐다

산체스가 의도적으로 손을 내민 것은

아니었지만 주심이 핸드볼 반칙을 선언

해도아무도이의를제기할수있는상황

이 아니었고 산체스의 결승골은 신의

손 논란으로 번지고 말았다 산체스는

후반추가시간핸드볼반칙으로얻은페

널티킥의 키커로 나서 추가골을 꽂아득

점랭킹 1위로 올라서는 행운까지 맛봤

다 연합뉴스

알렉시스산체스(아스널왼쪽)의오른손목에볼이맞고골대로들어가고있다

그랜드슬램 권유정도 깜짝 金

정보경 1인자 꺾고

파리서 금빛 메치기

1월 펄펄 손흥민 2월엔 무득점

토트넘손흥민이12일영국리버풀의안필드에서열린리버풀과20162017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25라운드원정에서상대와볼을

다투고있다 연합뉴스

손으로 넣은 골산체스 찝찝한 EPL 득점 선두


